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 
‘다인종(Multi-Ethnic) 수용’이 관건!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가 1903년 호놀룰루 항구
의 한 주택에서 드린 예배를 미주 한인교회의 시작으로 
보면 미주 한인교회는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
다. 현재 미주 한인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이민자 중심인 
1세대 교인에 이어 2, 3세대로 이어지는 세대교체이다.  

이번 조사는 미주 한인교회 성도와 EM사역자 대상으로 
교회생활과 신앙 인식, 영어 사역(EM)의 실태와 인식 등
을 통해 미주 한인교회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
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 목적으
로 기획되었다.  

주요 결과를 보면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현장 예배 참석
률이나 소그룹 활동 등 교회에 대한 관여도는 한국교회보
다 크게 높았으며, 영적 갈급함 또한 높았다. 하지만 한국
어 사역(KM)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이에 대한 돌파
구로 시대에 맞는 혁신/패러다임 변화를 교회가 추구하
는 한편, 아시아인 중심의 다인종을 얼마나 수용하는가
를 향후 발전의 관건으로 보았다.  

세대 차이와 갈등, 교세 감소, 변화 요구 등 미주 한인교회
가 처한 상황은 넓게 보면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이
기도 하다. 미주 한인교회의 변화에 대한 모색이 한국교
회에도 도전이 되길 기대한다.

기독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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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주 한인교회 교인/EM사역자 조사

조사개요

구 분 미주 한인교회 교인 조사 EM사역자 조사

조사 대상 미주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미주 한인교회의 EM사역자, EM사역 
경험자

조사 지역 LA, 뉴욕/뉴저지, 시카고, 기타(아틀란타 등)

조사 방법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를 통한 스노우볼링 방식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표본 규모

1,169명(유효 표본*)  
   - LA : 740명  
   - 뉴욕/뉴저지 : 329명 
   - 시카고 : 44명  
   - 기타(아틀란타 등) : 56명 
   (총 67개 교회)

83명(유효 표본)  
   - LA(33명) 
   - 뉴욕/뉴저지(33명) 
   - 기타(17명)

조사 기간 2024년 2월 13일 ~ 3월 12일 (29일간) 2023년 3월 8일 ~ 4월 11일 (35일간)

표본 추출 방법 편의 추출 (Convenience Sampling)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주체 CTS America (뉴욕 후러싱제일교회 후원) / MICA / AEU 미성대학교

조사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Fieldwork : ㈜지앤컴리서치)

*목회데이터연구소의 『2023년 한국인 종교분포 및 종교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성/연령별 가중치 부여. 
일부 교회의 응답 편향(과표집)을 방지하기 위해 30표본 이상 응답된 교회의 응답 수를 30으로 고정하여 가중치 부여. (가
중적용 사례수 6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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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와 신앙생활] 
미주 한인 교인, 현장예배 참석률 한국보다 높아!01

•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지난주 주일 예배 형태를 물은 결과, ‘출석교회 현장 예배’로 드렸다는 응답이 94%로 대다수
였고, ‘온라인 예배’는 4%에 불과했다.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출석 교회 현장 예배 비율은 한국교회 교인(84%)보
다 10%p 더 높아 현장 예배를 중요시하는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지난주 주일예배 형태 (%)

•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지난 1주일간 행한 신앙 활동을 한국 교인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교회 성도 대비 미
주 한인교회 신앙 활동이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 시청 등 다양한 신앙 활동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 특히 ‘신앙나눔/상담’, ‘기독교 방송 시청/청취’, ‘기독교 모임 참석’ 활동에서 두 그룹간 큰 차이를 보였다.

미주 한인교회 교인, 한국 교인보다 신앙 활동의 다양성 떨어져!

[그림] 지난 1주일간 행한 신앙 활동*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07.(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Note) 본 조사는 한인교회 담임목사를 통한 스노우볼링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주로 소그룹 활동자중심(74%)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한국교인과 비교 시 한국데이터를 소그룹 활동자기준으로 비교하였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07.(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한인교회, 한국교회 같은 보기 항목만을 비교함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현장 예배를 

드렸다

출석하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다른 교회에 
가서 현장 
예배를 드렸다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가정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20004

94

32127

84

한국교회 출석자 미주 한인교회 교인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 시청

신앙 
나눔/상담

성경공부/ 
제자훈련

기독교방송 
시청/청취

QT나눔 기독교 
모임 참석

기독교 신문 
/잡지 읽기

가정예배

131518
23242427

43

18
13

38

26

38

30

4144
한국교회 출석자 미주 한인교회 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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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한인교회 교인과 한국교회 출석자의 출석교회 만족도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먼저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경우 
10명 중 7명이 현재 출석교회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고, 불만족 비율은 12%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교회 출석자는 
66%가 출석교회에 만족하고 있었고, 미주 한인교회 교인보다는 낮은 비율인 7%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그림 출석교회 만족도 (%)

※출처 :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06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출석교인 1,414명), 온라인 조사, 2023.01.09. 
              ~01.16.)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이번에는 현재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대부분(85%)이 현재 영적인 갈
급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교회 출석자의 영적 갈급함(76%)과 비교했을 때, 미주 한인교회 교인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39세 이하 
젊은 층에서 타 연령대 대비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현재 영적 갈급함 인식 (‘크게 느낀다+어느 정도 
          느낀다’ 비율*, %)

하지만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영적 갈급함, 한국보다 더 커!

[그림] 연령별 현재 영적 갈급함 인식 (미주 한인교회 교인, 
          ‘크게 느낀다+어느정도 느낀다’ 비율*, %)

한국교회 
출석자

미주 한인교회 
교인

85
76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07.(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4점 척도

39세 
이하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78
8688

80

94

[교회 생활과 활동] 
교회 만족도, 미주 한인교회 교인이 한국보다 다소 높아!02

66% 7%*

71% 12%

한국교회 출석자

미주 한인교회 교인 3

1

8

7

18

27

19

43

52

23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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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전 대비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예배 참여도, 교회 소속감, 소그룹 참여 
등 전 항목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생활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신앙 수준을 물은 결과, 한국교회 출석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깊어짐’ 비율이 30%인 
반면, 미주 한인교회 교인은 40%가 깊어졌다고 응답했다. 코로나로 인한 단절이 오히려 교회에 대한 관여도와 신
앙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됐음을 유추할 수 있다. 

• 한국 교인과 비교해보면,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은 한국 교인들보다 신앙 활동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신앙 깊이는 
코로나 이후 오히려 더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생활 변화 
          (미주 한인교회 교인,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07.(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 이번에는 한국교회 교인과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소그룹 활동을 살펴보았다. ‘출석교회 소그룹 모임에 소속되어 있
는지’를 물은 결과, 미주 한인교회는 출석 교인의 대다수(90%)가 소그룹 모임에 소속되어 있어 한국교회의 소그룹 
소속 비율(74%)보다 높았다. 

• 출석교회 소그룹 정기적 참여 비율 역시 ‘미주 한인교회(86%)’가 ‘한국교회(55%)’보다 크게 높아 한국교회보다 훨
씬 활발하게 소그룹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출석교회 소그룹 모임 소속 여부 
          (교회 출석자, %)

한국교회 미주 한인교회

90
74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07.(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소그룹 활동, 한국보다 활발해!

교회 충성도와 신앙심, 코로나 이전 대비 상승!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 수준 변화 (%)

예배 참여도

교회 소속감

소그룹 참여 17

15

12

54

50

59

29

35

29

증가 비슷함 감소

한국교회 
출석자

미주 
한인교회 
출석자

5

1

13

15

43

54

40

30

깊어짐 비슷 약해짐 잘 모르겠음

[그림] 출석교회 소그룹 정기적 참여 비율 
          (출석교회 소그룹 참여자, %)

한국교회 미주 한인교회

8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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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교회 사역은 크게 KM사역과 EM사역으로 구분되는데 KM은 Korean Ministry(한국어 사역), EM은 English 
Ministry(영어 사역)의 약자이다. EM은 영어가 익숙한 한인 1.5세와 2세를 위해 미주 내에서 시작된 예배/사역으
로 초기 한인교회 사역에는 EM이 거의 없었으나 1990년대 초부터 해당 사역이 등장했다. 

• 미주 한인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현재 출석교회에 EM 부서나 예배가 있는지 물었더니 교회 규모별로 큰 차이가 있
었다. 출석 교인 200명 이상 중대형 교회는 90% 이상 EM 부서/예배가 존재하는 반면 200명 미만은 40%대로 절
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교회 규모별 EM 부서/예배 있는 비율 (미주 한인교회 교인, %)

100명 
미만

100~ 
199명

200~ 
499명

500~ 
999명

1,000명 
이상

1009490

4542

• 출석교회에서 EM과 KM 간 교류가 어떠한지를 EM사역 부서가 있는 교회 교인에게 물은 결과, 교회 3곳 중 1곳 이
상(36%)이 ‘교류 없다’고 응답했다.  

• EM과 KM의 교류 인식은 세대 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39세 이하’ 젊은 층에서는 절반 이상(57%)으로 나타났다. 
[그림] 출석교회 EM/KM 교류 여부 (EM사역 부서 있는 미주 한인교회 교인)

[EM사역 실태] 
200명 미만 교회, 절반 이하 ‘EM부서/예배’ 부재!03

KM/EM간 교류, 젊은 교인일수록 교류 ‘없다’는 인식 높아!

교류 있음
64%

교류 없음
36%

39세 이하 
40대 
50대 
60대 

60세 이상

연령별

57% 
38% 
44% 
2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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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를 교인과 EM사역자는 어떻게 예상할까? 먼저 KM사역의 미래에 대해 앞으로 10년 후 어떻
게 될지 예상을 물어본 결과, EM사역자의 39%, 한인교회 교인의 절반 이상인 54%가 ‘쇠퇴할 것’이라고 응답했지
만,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2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전체적으로 KM이 향후 쇠퇴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
다.

[그림] 10년 후 KM사역 예측* (%)

KM사역 쇠퇴 이유,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 훨씬 커!

*한인교회 교인에게는 ‘귀하는 앞으로 10년 뒤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예상합니까?’로 질문함

• 한인교회의 쇠퇴를 예상한 교인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이민자/유학생 감소’가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회
가 시대변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함’ 21%, ‘이민교회 교인의 신앙 약화’ 20%, ‘세속화’ 18% 등의 순이었다.  

• ‘이민자/유학생 감소’라는 외부적 요인을 가장 큰 쇠퇴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시대변화 흐
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교인의 신앙 수준이 약해지는 등 내부적 요인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KM사역 쇠퇴 예상 이유 (한인교회 쇠퇴 예상 교인, 상위 5위, %)

이민자/ 
유학생 감소

교회가 시대변화 
흐름에 따라가지 

못함

이민교회 
교인의 
신앙 약화

세속화 권위주의적, 
수직적 

리더십/문화

12

182021
26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 
교인과 EM사역자 모두, 10년 후 ‘KM사역 쇠퇴할 것’!04

성장할 것 지금 수준 유지 쇠퇴할 것 잘 모르겠음

13

39
29

19

3

54

2320

미주 한인교회 교인 EM 사역자

내부적 요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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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한인교회 교인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패러다임 변화’
가 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동체성 강화’ 30%, ‘소그룹’ 20%, ‘교회 성장/전도’ 20% 등의 순이었다. 

• 앞서 교회 쇠퇴 요인으로 언급한 ‘교회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세속화’, ‘권위주의’ 등이 ‘새로운 시
대에 맞는 혁신/패러다임 변화’의 기대 욕구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림] 교회 및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 (미주 한인교회 교인, 1+2순위, 상위 6위, %)

한인교회/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 
/패러다임 변화

공동체성 
강화

소그룹 교회 
성장/전도

제자훈련 지역사회 
구제/봉사

17192020

30

39

• 이번에는 10년 후 EM사역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EM사역자의 경우 ‘성장할 것 같다’는 긍정적 예측이 3명 중 2명
(65%) 정도로 가장 많았고, ‘지금 수준 유지’ 15%, ‘쇠퇴할 것’ 8% 순이었다. 반면 한인교회 교인은 ‘쇠퇴할 것
(38%)’이 ‘성장할 것(35%)’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KM사역의 미래 예측과 비교해보면 EM사역이 상대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 높았다.

[그림 10년 후 EM사역 예측 (%)

10년 후 EM사역, EM사역자는 성장 기대감 높아!

성장할 것 지금 수준 유지 쇠퇴할 것 잘 모르겠음

128
15

65

3

38

22

35

미주 한인교회 교인 EM 사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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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과 EM을 포함한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EM사역자에게 물었다. 그 결과, 지금보다 ‘성장
할 것’이라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고, ‘쇠퇴할 것’ 17%, ‘지금 수준 유지’ 13%였다. EM사역자는 한인교회의 
미래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EM사역자의 교회 형태별로 응답률을 살펴본 결과, 다인종 수용교회 사역자가 영어권 한인교회 사역자보다 향후 
한인교회가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높고 ‘쇠퇴할 것’ 예상은 훨씬 낮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이는 한인교
회가 다인종(Multi-Ethnic) 교회로 변화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한인교회 미래 예측(KM,EM 포함) (EM사역자, %)

EM사역자, 한인교회의 미래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 미주 한인교회 내 향후 EM사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은지 EM사역자에게 물은 결과, 절반(51%)이 ‘아시아인 중
심의 다인종 회중이 중심이 되는 사역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외 ‘한인 2세 중심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란 
의견은 23%, ‘점차 쇠퇴하여 다른 교회로 흡수될 것’은 10%로 나타났다. 

• 이번에는 다인종 회중에 대한 한인교회의 방향성을 미주 한인교회 교인에게 물었다. 그 결과,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인종 회중을 품고 가야 한다’가 71%로 압도적이었다. 한인교회 성도 역시 EM 사역자와 마찬가지로 한
인교회의 미래는 다인종 회중을 품느냐 여부로 판가름 날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그림 향후 EM사역 변화 예상* (EM사역자, %)

*‘잘 모르겠다’ 제외

성장할 것 지금 수준 유지 쇠퇴할 것 잘 모르겠음

211713

49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 ‘다인종(Multi-Ethnic) 수용’이 관건!

[그림 ‘다인종 회중’에 대한 한인교회의 방향성* 
         (미주 한인교회 교인, %)

  아시아인 중심의 다인종 회중이 
 중심이 되는 사역으로 변화될 것

한인 2세 중심으로 계속 유지될 것

점차 쇠퇴하여 다른 교회로 흡수될 것 10

23

51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인종 회중 품고 가야 할 것

한인교회는 한인들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음

15

71

성장할 것 지금 수준 유지 쇠퇴할 것 잘 모르겠음
영어권 only 
한인교회 사역자 44 13 26 18

다인종 수용교회 
사역자

55 1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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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한인교회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교인은 ‘EM과 KM사역의 활발한 교류/연합’이 5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교육부서 재정 지원 강화(44%)’로 나타났다. 반면 EM사역자의 경우 ‘교인의 영성 훈련, 
교육 강화’가 절반 가까이(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도 활성화(34%)’였다. 

• 종합해 보면, 내부적으로는 EM과 KM사역의 교류와 연합이 필요하며, 영성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여 교인의 영적 
갈급함을 충족시키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그림] 소속 교회 미래를 위해 필요한 준비 (1+2순위, 상위 4위, %)

한인 교회 미래를 위한 준비 사항, ‘EM과 KM의 활발한 교류/연합’!

교인의 
영성 훈련. 
교육 강화

전도 
활성화

20~30대를 
교회 의사 
결정 기구에 
참여시킴

EM과 
KM사역의 
활발한 
교류/연합

2829
34

45

EM과 
KM사역의 
활발한 
교류/연합

교육부서 
재정 지원 
강화

20~30대를 
교회 의사 
결정 기구에 
참여시킴

EM을 위한 
공간 

확보/양보

2527

44
54

미주 한인교회 교인 EM 사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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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즈 인사이트

1. KM사역 쇠퇴 이유,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 훨씬 커! 
 - 교인과 EM사역자 모두 KM사역의 미래에 대해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 KM사역의 쇠퇴 이유는 ‘이민자/유학생 감소’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교회의 시대흐름 뒤쳐짐’, ‘교인의 신

앙 약화’, ‘세속화’ 등 내부적 요인이 더 컸다. 
2. 교회/목회자에게 기대사항,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 
 - 한인교회 교인들은 교회 쇠퇴 요인으로 ‘교회가 시대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이

와 연결되어 교인들은 교회에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3.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 다인종 수용이 관건!  
 - EM사역자들은 한인교회 내 EM사역에 대해서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 높았는데, 그들은 KM과 EM

을 포함한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 향후 EM사역은 다인종 회중이 중심이 될 것이며,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해 다인종 회중을 품어야 한다는 의

식이 EM사역자, 교인 모두에게서 높았다.

이번호 요약

▶ [영상] 2024 미주 목회 인사이트 - 한인교회 들여다보기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 [칼럼] 차세대 사역위한 가이드 미주 한인교회와 다음세대 사역에 관한 고찰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함께 보면 좋은 자료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교회가 쇠퇴할 것 같다는 비관적 인식을 갖고 있다. 그 이면에는 이민자/유학
생 감소 요인이 컸다. 그러나 교인들은 쇠퇴 이유를 내부 요인으로 돌렸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교회
의 세속화, 교인의 신앙 약화를 이유로 꼽았다. 이러한 인식은 한인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비영리든 영리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요인으로 인식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미주 한인교회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한다. 

구체적인 사역 방향으로는 교인 영성훈련과 교육이 시급하다. 한인교회 교인의 영적 갈급함은 한국보다 크게 
높았다. 또한 전도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 한인사회 내 비 개신교인이 아마도 70-80%는 족히 될 것이다. 어
장이 크고 넓다, 이민자/유학생 없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목회자의 전도 
열정이 높을수록 교회의 전도 성과가 높다는 결과가 있다.(넘버즈 244호) 소그룹을 전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친교 중심의 현재 소그룹을 전도의 거점 기지로 새로 정립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1세기의 역사
를 지나 성장통을 겪고 있는 미주 한인교회의 변화와 성장을 응원한다.

미주 한인교회를 위한 목회 적용점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19)

관련 성경 구절

https://youtu.be/u031F1Rgtyw?si=iyxGFRaWZHmLWGiq
https://www.cksbca.net/bbs/board.php?bo_table=6_4&wr_id=89

